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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ior research suggested that people generally show stronger intentions to help in-group members because people 
experience higher levels of empathy for those who are similar to themselves. The present research demonstrated 
that one’s levels of cosmopolitanism would moderate the mediating role of empath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similarities and helping intentions. In particular, it was examined how the mediator (empathy) affected the 
relation between cultural similarity and helping intention for participants with low to high levels of 
cosmopolitanism. Results indicated that participants with lower levels of cosmopolitanism showed stronger empathy 
as targets are more culturally similar to participants’ own culture. Participants with higher levels of cosmopolitanism, 
however, reported the same levels of empathy regardless of targets’ cultural similarit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result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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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본인과 유사한 대상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까닭은 

본인과 유사한 내집단 구성원에게 더 높은 공감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도움의향에 있어서의 

내집단 편향의 크기를 매개하는 공감의 효과를 세계시민주의 수준이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문화 유사성 수준이 각기 다른 국가 출신의 교환 학생들에 대한 설명을 읽고, 공감 수준과 도움의

향, 세계시민주의 성향을 측정하는 문항에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과의 문화 유사성과 도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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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의 관계를 공감이 매개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문화 유사성과 공감의 매개 모형에 있어서의 세계시민주의의 

조절효과가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세계시민주의 의식이 낮은 사람 참가자들은 대상과의 문화 유사성이 높을 때 

더 높은 공감 수준을 보였지만, 세계시민주의 의식이 높은 참가자들은 대상과의 문화 유사성이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유사한 수준의 공감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내집단 편향, 문화 유사성, 공감, 도움의향, 세계시민주의

1. 서론

심리학 연구에서 도움행동은 다른 사람의 안녕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행동으로 정

의된다(Penner et al., 2005). 도움행동은 친사회적 행

동 혹은 이타주의 행동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

데, 심리학 연구에서 이와 같은 개념들은 자원봉사 

활동(Foster et al., 2001; Freeman, 1997), 물질 기부 

(Frey & Meier, 2004), 헌혈(Piliavin & Callero, 1991)

과 같이 타인의 안녕을 보호하거나 강화하고, 타인에

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개입하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정

의되어 왔다(Lee et al., 2010).

각종 통계 자료에 의하면 현대인들은 타인의 안녕

을 위한 도움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보

인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300 만 명 이상의 국민들

이 연 1회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또한, 국외의 

경우에도, 미국 가구의 약 60% 정도가 정기적인기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ndreoni, 

2006; Pharoah et al., 2006). 그러나 미국의 연간 기부

액 중 단 1%의 금액만이 자국이 아닌 국외로 기부된

다는 최근의 보고(Andreoni, 2006)는 도움행동의 수

혜를 받는 대상이 한정적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본인과 같은 집단에 속한 자국민에게로 집중되는 도

움행동은, 기부 활동과 같은 도움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유한 국가의 자원이 생존과 관련된 극심

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가난한 국가에 충분히 전

달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사람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활하는 사

회적 동물로서, 문화, 국가, 인종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자신과 타인이 유사한 수준을 파악하여 내집단과 외

집단을 구분한다. 심리학자들은 본인이 속하지 않은 

외집단에 비해 본인이 속한 내집단을 향한 도움행동

이 집중되는 현상을 내집단 편향(intergroup bias)의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한다. 내집단 편향이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자기 고양의 욕구로 인해, 자신이 속

한 내집단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신

이 속하지 않은 외집단 사람들에게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성을 의미한다(Straume & Odèen, 2010).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집단 사람들과 상호작용 할 

때보다 외집단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부정적 정

서를 더 자주 경험하고,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더 쉽

게 형성하는데(Dijker,1987; Jackson & Sullivan, 1989; 

Stephan & Stephan, 1985), 남성 중심의 기업에서의 고

용 결정시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빈번하게 발

생한다든지(Bertrand & Mullainathan, 2004; Jamieson 

& Zanna, 2014; Uhlmann & Cohen, 2007), 임대인을 

결정하거나(Carpusor & Loges, 2006), 시험 점수를 매

길 때(Kruglanski & Freund, 1983)조차, 내집단 구성

원이 외집단 구성원보다 더 호의적인 평가를 받게 된

다는 연구 결과들은 현실에서의 내집단 편향의 영향

력을 보여준다. 

내집단 편향은 타인에 대한 선의를 바탕으로 한 도

움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Carson, 1990; Gaertner et 

al., 1982; Rimor & Tobin, 1990). 실례로, Cuddy 등 

(2007)은 2005년 카트리나 태풍으로 발생한 이재민에 

대한 구호 활동에 주목하여 도움행동에 있어서의 내

집단 편향의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흑인과 라틴계 사

람들이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뉴올리

언스에 카트리나 태풍이 발생한 2주 후, Cuddy 등은 

실험참가자들에게 이재민을 도울 의도가 얼마나 되

는지를 질문하였다. 그들은 실험참가자들의 이재민을 

도우려는 의도가 이재민과 실험참가자들의 인종의 

유사성에 의해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구체

적으로 그들의 실험에서 백인 실험참가자들은 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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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짐작할 수 있는 이름을 가진 이재민을 그렇지 

않은 이재민에 비해 더 도우려고 했고, 백인이 아닌 

실험참가자들은 그와 반대로 본인과 유사한 인종이

라고 짐작되는 이재민을 더 돕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 

내집단 편향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Hogg & Hardie, 

1991; Turner et al., 1987)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도움행동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도움 대상이 어

떤 집단의 구성원인가에 따라 도움 대상에게 느끼는 

공감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느끼는 것을 통해서 지각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

게 감정을 이입하는 것을 의미한다(Basch, 1983). 도

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 대한 연민, 동정, 걱정, 우

호적인 감정으로 정의되는(Batson, 2014) 공감을 더 

많이 느낄수록 사람들은 그 대상을 도와주려는 더 큰 

의도를 갖게 되는데(Jung & Han, 2011), 사람들은 외

집단 구성원에 비해 내집단 구성원에게 공감을 더 쉽

게 느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집단 구성원을 더 

기꺼이 돕고자 한다는 것이다.

Hein 등(2010)은 자기공명영상(fMRI)을 활용한 실

험을 통해 사람들이 외집단 사람들의 고통에 비해 내

집단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공감을 

경험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Hein 등(2010)은 우

선 실험 참가자들이 응원하는 축구팀에 따라 그들을 

다른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실험참가자는 다른 참

가자인 것처럼 위장된 실험 공모자가 과제를 수행하

는 도중에 실수를 할 경우 전기 충격을 받게 되는 상

황을 관찰하였다. 실험 결과, 실험참가자는 본인과 

다른 팀을 응원하는 외집단 구성원에 비해 같은 팀을 

응원하는 내집단 구성원이 전기충격을 받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에, 공감과 관련한 영역인 전전두엽 피질 

(anterior insula)이 더 활성화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뿐 아니라, 내집단 사람이 고통 받는 상황을 목격

했을 때, 더 높은 비율로 고통을 받고 있는 참가자를 

대신하여 기꺼이 전기충격을 경험하는 선택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종에 대한 내집단 편향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 

(Motyl et al., 2011; Tadmor et al., 2012)에 의하면, 

개인의 다문화경험(multicultural experiences)은 내집

단 편향을 줄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Tadmor 

등(2012)의 연구에서 실험참가자들은 자신이 가상의 

관리자가 되어 이력서를 토대로 매니저를 고용하는 

실험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이 검토한 이력서들은 

지원자의 이름이 백인을 나타내는 이름인지, 흑인을 

나타내는 이름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이력서

를 평가하기 전에 실험참가자들은 한 문화에만 노출

되는 조건(미국 혹은 중국)과 양쪽 문화(미국과 중국)

에 모두 노출되는 조건으로 무선 할당되었다. 실험 

결과, 한 문화에만 노출된 실험참가자들은 동일한 이

력서라 하더라도 지원자의 이름이 흑인인 경우에 비

해 백인일 경우 더 나은 지원자로 평가했고, 양쪽 문

화에 모두 노출된 사람들은 쓰인 이름에 상관없이 두 

이력서에 대해 유사한 수준의 평가를 내렸다. 

또한, Motyl 등(2011)은 들은 미국인 실험참가자들

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노출이 반(反) 이

슬람주의 성향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

하였다. 그들은 참가자들을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사진을 보는 조건, 미국 가족이 식

사를 하는 사진을 보는 조건, 사람들이 상호작용 없

이 일상생활을 하는 사진을 보는 조건으로 구분된 세 

점화(priming) 조건에 할당하고, 사진을 보기 전과 본 

후 참가자들의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

였다. 실험 결과, 세 조건 중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사진을 보는 조건에 할당된 실험참

가자들만이 이슬람 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방

향으로 변화한 것을 발견하였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노출이 대상에 대한 편견을 줄

인다는 위의 연구 결과들은, 타 문화권에 대한 개인

의 상이한 태도에 따라 국가, 인종 및 문화 차에 의

해 유발되는 내집단 편향의 크기가 조절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내집단 편향과 다문화 경험이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를 확장하여, 본 연구

에서는 글로벌 사회에서 내집단 편향의 영향력을 조

절할 수 있는 변인으로 세계시민주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세계시민주의는 모든 인간은 동등한 가치를 지

니고 있다는 가정 하에 출신 국가나 지역에 따른 차

별 없이 모든 인간을 세계 시민으로 동등하게 대우하

는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Nussbaum 2010). 세계시민

주의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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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Reysen & Katzarska-Miller, 2013), 세계시민주의

는 사회적 정의감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의식

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 즉, 세계시민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세계시민주의 성향이 약한 사람에 비해 

국경을 넘어서는 도덕적 책임감을 더 강하게 느끼고, 

인류애를 바탕으로 하는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

인다는 것이다.

세계시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다

른 문화에 대한 열려있는 마음으로(Vertovec & Cohen, 

2002), 높은 수준의 세계시민주의 태도를 가진 개인

은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다른 문화권에 속한 타

인을 세계 시민이라는 내집단의 일원으로 인식할 가

능성이 높다. 즉, 세계시민주의 태도가 높은 개인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인종, 다른 국가의 구성원

에게도 같은 인종, 같은 국가의 구성원에게 느끼는 

것과 같은 수준의 공감을 경험하게 되며, 동등한 수

준의 도움행동을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2. 연구 가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내집단 편향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도움행동

의 차이는 도움 대상이 어느 집단에 속하는가에 따라 

도움 대상에 대해 느끼는 공감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

에 발생한다. 다시 말해, 개인은 자신과 유사성이 낮

은 외집단의 구성원에 비하여, 유사성이 높은 내집단

의 구성원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더 높은 수준의 공

감을 경험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문화적으로 덜 유사한 타인에 비해 더 유사한 타인을 

돕고자 하는 의향이 강한지를 확인하고 (가설 1), 나

아가 문화 유사성과 도움의향의 관계를 공감이 매개

하는지를 (가설 2) 재확인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 1. 문화적으로 덜 유사한 구성원이 도움을 필요

로 할 때 보다, 문화적으로 더 유사한 구성원이 도움

을 필요로 할 때 더 높은 도움의향을 보일 것이다. 

가설 2. 문화 유사성과 도움의향의 관계를 공감이 매

개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화적으로 더 유사한 타인

에게 더 강한 공감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문화적으로 

더 유사한 타인을 더 도우려고 할 것이다. 

모든 인간을 세계 시민으로 동등하게 대우하고자 

하는 세계시민주의 의식이 높은 개인의 경우에는 문

화 유사성으로 나누어지는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

에 덜 민감하여, 타 문화권에 속하는 타인 역시 내집

단의 일원인 것처럼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타 문화권에 속하는 타인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도 

자 문화권의 타인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와 같은 수

준의 공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도움 의향에

도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즉, 본 연구의 가설 3

에서는 문화 유사성과 도움의향에 대한 공감의 매개 

효과를 개인의 세계시민주의 의식이 조절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Figure 1).

Figure 1. Moderated mediation model. The conditional indirect 
effect of cultural similarity on helping intention through 
empathy, moderated by cosmopolitanism. 

가설 3.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과의 문화 유사성이 

높을수록 더 큰 공감을 느끼는 성향은 세계시민주의 

의식이 높은 집단보다 세계시민주의 의식이 낮은 집

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3. 연구

3.1. 연구방법

3.1.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설

문 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교 심리학 전공과목 및 교

양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179명을 대상으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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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총 실험참가자들의 성별은 남녀 각각 83명과 96

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만 21.8세(SD = 2.33)이었다.

3.1.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본인이 재학 중인 학교를 방

문한 가상의 6명의 외국 국적 교환학생에 대한 설명

을 읽고 질문에 응답하였다. 교환학생에 대해 주어진 

정보는 학생의 성별, 연령, 국적을 포함하고 있었다. 

교환 학생의 연령은 대학 재학생인 참가자들의 연령

과 유사하도록 만 21세∼23세의 범위에 속하도록 하

였고, 교환학생의 성별은 참가자들의 성별과 동일하

다고 가정하였다. 참가자들이 인식하는 교환학생과 

본인의 문화 유사성 정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교환 

학생의 출신 국가를 6개 국가로 구성하였다. 구체적

으로, 2014년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에 대한 교

육부 자료를 참고하여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대륙에서 각각 가장 출신 유학생 숫자가 많은 

국가인 미국, 중국, 케냐, 프랑스를 선정하였다. 이어

서, 문화유사성 수준의 변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유사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시아 대륙에

서 국내 유학생 숫자의 비율이 높은 일본, 베트남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실험참가자들에게 주어진 구체적

인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당신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해외에서 온 교환

학생과 재학생을 1:1로 연결하여 교환학생이 학교생

활 및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재학생 자격

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가 신청을 하였고, 프로그램 운

영진으로부터 다음 학기부터 당신의 학교를 다니게 

될 아래의 6명의 교환학생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6명
의 교환학생은 모두 당신과 같은 성별을 가지고 있고, 
이번 한국 방문이 그들의 첫 해외체류 경험이라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국적은 각기 다릅

니다. 아래에 제시된 각각의 교환학생들에 대한 정보

를 읽고 각 사람 및 그 사람이 속한 문화권에 대한 아

래의 질문에 6점 척도로 응답해 주세요.”

각각의 교환학생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후, 참가자

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각 교환 학생과 한국의 문

화 유사성 수준, 교환 학생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

겨지는 공감 수준, 도움의향, 세계시민주의 척도에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연령, 성별과 같

은 인구통계학적 질문에 응답하고 간단한 연구 사후 

설명을 제공받았다. 

3.1.3. 측정 도구

문화 유사성

참가자가 각 교환학생에 대해 느끼는 문화 유사성

을 측정하기 위해 5가지 영역에서 자신의 나라와 대

상의 나라의 문화가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해 응답하

게 하였다. 5가지 영역은 가치관, 여가 활동, 교육수

준, 생활수준, 생활방식이다. 예를 들어, 가치관에 대

한 문화 유사성에 대한 질문은 “이 사람이 속한 문화

권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

각한다.”라는 문장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6점 척도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6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

여 대답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5가지 영역에 대한 

문화 유사성 척도의 내적일관성 계수(Cronbach’s 

alpha)는 .89로 나타났다. 실험 자극에서 사용된 6개 

국가에 대한 문화 유사성 평균은 일본 4.45(SD = 

0.81), 중국 4.09(SD = 0.76), 베트남 3.65(SD = 0.85), 

미국 3.59(SD = 0.82), 프랑스 3.59(SD = 0.80), 케냐 

3.04(SD = 0.98) 로 나타났다. 

세계시민주의

참가자의 세계시민주의 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Chi

와 Sun (2007)이 사용한 세계시민의식 척도를 사용하

였다. 본 척도는 지구공동체 의식, 다국적 의식, 시민 

의식의 세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0개 문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지구공동체 의식 

요인의 예시 문항은 “지구 공동문제 (환경, 평화, 기

아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국적 의식의 예시 문항은 “다른 국가의 문화를 이해

하고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 의식 요인의 예시문항은 “사회를 위해 기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와 같다. 결과 값의 

측정은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시민주의 

의식에 대한 문항은 1점이 ‘전혀 그렇지 않다’이고 6

점은 ‘매우 그렇다’이다. 본 연구에서 세계시민주의 



40  이창환․손영우․임혜빈

의식 척도의 내적일관성 계수 (Cronbach’s alpha)는 

.91로 나타났다.

공감

참가자의 대상에 대한 공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서, 이전 연구들에서 활용한 공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Batson, 2014; Stürmer et al., 2006). 본 척도는 총 5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민(sympathy), 따뜻함 

(warmth), 돌봄(care), 염려(concern), 감정이입 관심 

(empathic interest)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과 값의 측정은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감

에 대한 문항은 1점이 ‘전혀 그렇지 않다’이고 6점이 

‘많이 그렇다’이다. 본 연구에서 공감 척도의 내적일

관성 계수(Cronbach’s alpha)는 .76 로 나타났다.

도움의향

참가자의 대상에 대한 도움의향을 측정하기 위해 

도움의향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5 문항의 질문에 응

답하도록 하였다. (1) “나는 이 사람에게 내 친구들을 

소개시켜 줄 수 있다,” (2) “나는 이 사람이 다른 사

람과 연락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3) “나는 이 

사람을 내 숙소에 머물게 할 수 있다,” (4) 나는 이 

사람에게 내 물건을 빌려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옷),” 

(5) “나는 이 사람에게 시티 투어를 시켜줄 수 있다”. 

참가자들의 도움의향은 의 측정은 6점 척도를 사용하

여 측정되었으며, 도움의향에 대한 문항은 1점이 ‘전

혀 그렇지 않다’이고 6점이 ‘많이 그렇다’이다. 본 연

구에서 도움의향 척도의 내적일관성 계수(Cronbach’s 

alpha)는 .91로 나타났다.

3.1.4. 자료 분석

문화 유사성과 공감 사이의 관계에서 세계시민주

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문화 유사성이 공감을 통해서 도움의향에 영향을 미

치는 관계가 세계시민주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지 확인하기 위해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moderated 

medi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조절된 매개효

과 분석은 Hayes(2013)가 고안한 SPSS Macro인 

PROCESS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

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3.2. 연구결과

3.2.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들의 기술통계랑과 상관

계수는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상관계수를 살펴보

면, 도움의향은 문화 유사성(r = .244, p < .001), 공감 

(r = .390, p < .001), 세계시민주의(r = .417, p < .001)

와 각각 정적 상관을 보고하고 있어, 문화적으로 더 

유사하거나, 더 공감할수록, 세계시민주의 성향이 높

을수록 도움의향의 정도 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감은 문화 유사성(r = .137, p < .001), 세계시

민주의(r = .229, p < .001)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문화 유사성과 세계시민주의가 높을수록 공감의 정

도가 높은 것을 보여준다.

 

Variable 1 2 3 4

1. Cultural Similarity -

2. Cosmopolitanism .169*** -

3. Empathy .137*** .229*** -

4. Helping Intention .244*** .417*** .390*** -

M 3.73 4.39 3.26 4.56

SD .94 .65 .89 .92
***p<.001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of cultural 
similarity, cosmopolitanism, empathy, and helping intention

3.2.2. 매개효과 분석

문화 유사성이 공감을 통해 도움의향에 영향을 끼

칠 것이라는 매개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

분석을 이용한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있다. 

우선, 1단계 회귀분석에서는 문화 유사성이 도움의향

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다는 결과가 지지되었다 

(β = .244, p < .05).    

 2 단계 회귀분석에서는 문화 유사성이 매개변수

인 공감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는데, 문화 유사성

은 공감에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β = .137, p < .001). 이 결과는 문화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식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공감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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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gression results for the mediation effect of empathy. 

Step 1
Outcome: Helping intention

Step 2
Outcome: Empathy

Step 3
Outcome: Helping intention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Cultural Similarity .238
(.029) .244 8.241*** .129

(.028) .137 4.524*** .189
(.027) .194 6.997***

Empathy .377
(.029) .363 13.079***

***p<.001

Table 3. Boostrapping results for the mediation effect of empathy 

Variable Coefficient Boot SE
95% CI

LLCI ULCI

Empathy .377 .032 .315 .438

Boot LLCI = the lower limit of the 95% boostrap confidence interval of the indirect effect   
Boot ULCI = the upper limit of the 95% boostrap confidence interval of the indirect effect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단계에서는 독

립변수인 문화 유사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 

공감이 도움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데, 공

감의 효과는 β = .363 (p < .001)으로 유의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높은 수준의 공감을 경험할수

록 도움의향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으로 매개변수인 공감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문화 유사성이 종속변수인 도움의향에 

끼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문화 유사성의 

효과 크기가 매개변수를 통제하지 않았을 때의 β =

.244와 비교했을 때에 비해 β = .194 (p < .001)로 감소

하였다. 그러나 줄어든 문화 유사성의 β 값이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매개변수인 공감이 문화 유

사성과 도움의향 사이를 부분매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때 문화 유사성이 도움의향에 미치

는 매개효과의 계수는 .050 (= .137 × .363)이다.

나아가, 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

트스트랩핑을 실시하였다. 본 절차에서 부트스트랩핑

으로 재추출된 표본 수는 5,000개였으며, Table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매개효과 계수 값은 .377 이었다. 

95% 신뢰구간의 범위는[.315, .438]로, 하한값과 상한

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공감의 매개효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이 지지되었다(Preacher et 

al., 2007). 이 결과는 가설 2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문화 유사성이 대상에 대한 공감 수준을 증가시키고, 

높아진 공감 수준이 도움의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매개 과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한편, 앞서 확인한 것과 같이 매개경로가 유의한 

상태에서 문화 유사성이 도움의향으로 이어지는 직

접적인 효과 또한 유의하기 때문에, 문화 유사성이 

공감을 통해 도움의향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공감

에 대한 설명 없이도 도움의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2.3. 조절효과 분석

문화 유사성이 공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서 세계시민주의 성향에 의해 공감 수준이 달라지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문화 유사성과 공감 사이의 관계에 세계시민주의

의 조절효과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

귀분석 1단계에서는 문화 유사성을 투입하고, 2단계

에서는 문화 유사성과 조절변수인 세계시민주의를 투

입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 문화 유사성 × 세계시민주

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Table 4에 제시된 분

석 결과, 문화 유사성과 세계시민주의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β = -.910, p < .001). 이 결과는 

문화 유사성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세계시민주의의 

수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분석 결과를 통해 얻은 회귀계수를 이용해, 조

절효과의 회귀식을 도출해 이를 Figure 2에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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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gression results for the moderating effect of cosmopolitanism on cultural similarity

Outcome: Empathy
Unstandardized Coefficient

β t R2 △R2
b se

Step 1
Cultural Similarity .129 .028 .137 25.397*** .019*** .019***

Step 2
Cultural Similarity .095 .028 .101 3.366**

.062*** .043***
Cosmopolitanism .287 .041 .212 7.045***

Step 3
Cultural Similarity .786 .141 .837 5.593***

.084*** .022***Cosmopolitanism .836 .117 .617 7.168***
Cultural Similarity x
Cosmopolitanism -.160 .032 -.910 -5.018***

*** p < .001,  ** p < .01

Figure 2. Interaction between cultural similarity and empathy

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세계시민주의 의식이 높은 

사람은 대상과의 문화 유사성에 관계없이 공감 수준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계시민주의 식이 

낮은 사람은 대상과 문화적으로 더 유사할수록 공감

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 간의 문화 

유사성이 높을수록 더 큰 공감을 느끼는 성향은 세계

시민주의 의식이 낮은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남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3.2.4.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과의 문화 유사성이 높게 

인식할수록 더 큰 공감을 느끼는 성향이 세계시민주

의 의식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한 가설 3을 검증하

기 위하여 Preacher 등(2007)이 제안한 SPSS Macro  

(MOMED; Model 2) 방법을 이용하여 조절된 매개효

과 모형을 분석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은 매개

모형과 조절모형이 결합된 모형으로, 이는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

의 효과가 조절변수의 값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경

우를 의미한다(Preacher et al., 2007). 

Table 5에서 제시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 

유사성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세계시민주의의 수

준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5.018, p < 

.001). 즉, 이 결과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과의 

문화 유사성이 공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세계시민

주의 의식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나아가,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간접효

과의 크기를 확인하고자 부트스트랩핑을 활용해 세

계시민주의의 평균값과 ±1SD 값에서 단순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Table 6에 이 간접효과의 크기

와 신뢰구간을 제시하였는데,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

지 않으므로, 세계시민주의 의식이 낮아질수록 공감

의 간접효과 크기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008, .031, .071). 반면, 세계시민주의 의식이 높은 

집단을 의미하는, 평균 +1SD 신뢰구간에는 0이 포함

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은 결과는 문화 유사성이 공감을 통해 도움 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세계시민주의 의식

의 수준에 따라 조절된다는 가설 3에서 가정한 조절

된 매개효과가 지지되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결과, 세계시민주의 의식이 낮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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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gression results for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cultural similarity on helping intention through empathy with 
cosmopolitanism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similarity and empathy

Outcome: Empathy

Unstandardized Coefficient
t LLCI(b) ULCI(b)

b se
Constant -,702 ,506 -1.388 -1.694 .290

Cultural Similarity .786 ,141 5.593*** .510 1.062

Cosmopolitanism .836 .117 7.168*** .607 1.065

Cultural Similarity x
Cosmopolitanism -.160 .032 -5.018*** -.223 -.098

Outcome: Helping intention

Unstandardized Coefficient
t LLCI(b) ULCI(b)

b se
Constant 2.622 .131 20.065*** 2.366 2.878

Cultural Similarity .189 .027 6.997*** .136 .242

Empathy .377 .029 13.079*** .320 .433
 ***p < .001 

Table 6. Boostrapping regression results for moderated mediation model based on the levels of cosmopolitanism 

Cosmopolitanism Indirect Coefficien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Empathy

Mean - 1SD .071 .015 .043 .099

Mean .031 .012 .009 .054

Mean + 1SD -.008 .014 -.038 .019

Boot LLCI = the lower limit of the 95% boostrap confidence interval of the indirect effect   
Boot ULCI = the upper limit of the 95% boostrap confidence interval of the indirect effect 

문화 유사성이 공감을 통해 도움의향에 영향을 주는 

매개 효과가 유의미함이 밝혀졌지만, 세계시민주의 

의식이 높은 경우에는, 문화 유사성이 공감을 통해 

도움의향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서 문화 유사성에 따

라 경험하는 공감 수준이 달라지지 않았다. 

4. 논의

본 연구는 도움의향에 대한 내집단 편향의 크기를 

공감 수준이 매개하며, 나아가 공감 수준의 매개 효

과를 세계시민주의 의식 수준이 조절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가설 1에서

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과의 문화 유사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대상을 돕고자 하는 의향이 강해진다는 

내집단 편향 현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설 2에서는 

도움의향에 있어서의 내집단 편향이 발생하는 원인

이 공감에 있음을 공감의 부분매개효과를 통해 확인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설 3 검증을 위해 문화 유사성

과 공감의 매개 모형에 있어서의 세계시민주의의 조

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세계시민주의 의식

이 높은 사람은 대상과의 문화 유사성이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유사한 수준의 공

감 수준을 보여주지만, 세계시민주의 의식이 낮은 사

람은 대상과의 문화 유사성이 높을 때 더 높은 수준

의 공감을 보였다. 이는 대상간의 문화 유사성이 높

을수록 더 큰 공감을 느끼는 성향은 세계시민주의 의

식이 낮은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3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요약 하자면 본 연구는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도움의향이 강해진다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의 세계시민주의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대상과의 문화 유사성에 관계없이 높은 수

준의 공감 수준을 경험하고 그에 따라 더 높은 수준

의 도움의향을 보여준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집단의 문제로 치부되었던 각종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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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한 공감과 도움의향을 촉진할 수 있는 실질

적 방안으로 세계시민주의 의식 함양을 제시하였다

는 데 의미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내집단 편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다문화에 대한 노출을 사

용하였다(Tadmor, et al., 2012; Motyl, et al., 2011).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일시적 노출이 내집단 편향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

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개인이 지닌 비교적 지속적인 세계

시민주의 성향이 내집단 편향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

을 밝혀냄으로써,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적절한 교육

이 집단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도움의향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다문화 가

정,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등 외집단으로 인식되는 

대상에 대한 취약한 도움 수준, 전지구적 환경 문제 

및 빈민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움직임 등 내집단 편

향으로 인해 발생했던 사회 문제들이 타자 구분을 줄

여주는 세계시민주의 교육으로 인해 일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 인종, 문화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내집단 편향과 관련한 기존 연

구를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내집단 편향은 비단 도움행동 뿐 아니라, 타

인의 능력, 매력도 평가와 같은 광범위한 의사결정 과

정에서도 나타난다(Jamieson & Zanna, 2014; Uhlmann 

& Cohen, 2007). 본 연구에서 발견된 개인의 세계시

민주의 의식과 문화 유사성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r

= .169, p < .001)는, 높은 수준의 세계시민주의 의식

이 타 문화권 출신의 외집단 구성원을 덜 다르게 느

끼게 하고, 나아가 타문화권 사람들에 대해 보다 중

립적인 판단을 내리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현실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문

화 유사성 수준과 도움의향을 공감이 매개하며, 공감

의 매개효과를 세계시민주의가 조절한다는 것을 확

인하였지만, 도움의향이 실제 도움행동으로 이어지는

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상대를 

돕기 위해 돈이나 시간과 같은 자원을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와 같은 질문을 이용하여 세계시민주의 성향

이 도움의향 뿐 아니라 도움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 그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참가자들의 다문화 경험에 대한 개인차를 통

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다문화에 대한 노출 

수준과 세계시민주의 의식 수준 간에 정적인 상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다문화 경험 수준을 통

제한 후 세계시민주의 의식 수준의 효과를 검증했다

면 본 연구가 더욱 설득력을 지닐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 서울 소재 대학

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배경을 가진 다

른 집단에게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문화 

유사성에 대한 인식, 문화 유사성에 따른 내집단편향

의 크기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후

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구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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